
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 외식업체의 식재료 원료 조달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

외식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식재료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음. 식품수급과 외식산 

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를 적극 

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 본 조사는 전국 17개 시·도 외식업체(5,042개)를 대상으 

로 실시하였으며, 외식업체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, 식재료 구입 및 구입처, 식재료 거 

래 특성 등의 조사항목을 포함함.

2017 외식업체
식재료 구매현황 조사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조사 배경 및 목적

식품소비 패턴이 다양화되고 외식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외식산업은 양적으 

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정보인프라는 매우 부족하여 타 산업 

대비 상대적으로 정보 효율성이 높지 않은 편임.

본 조사의 목적은 전국 외식업체의 식재료 구매량, 구매액, 주요 구입처, 국산 사용 

비중, 식재료 거래 등 식재료 원료 조달 및 이용실태를 업종별·상권별·권역별·서 

비스유형별·영업형태별로 파악함으로써 식품수급과 외식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 

해 필요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임.

또한 외식산업 이해관계자에게 식재료 거래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의사결정 

을 지원하고, 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조사 체계

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는 전국 17개 시·도(세종시 포함) 외식업체 사업주 

및 실제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, 실제 조사 표본 수는 5,042개 업체임. 

모집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함.

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외식업체를 프 

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로 구분하고, 조사 모집단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

의 대분류 중 ‘숙박 및 음식점업’에 속해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을 기준으로 선정함.

조사 기간은 2017년 9월 8일부터 2017년 11월 7일까지 약 2개월이며, 조사 방 

법은 전문 면접원이 외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조사를 수행하였음. 주요 조 

사항목은 외식업체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, 식재료 구매현황(식재료 구입 및 구입 

처, 식재료 거래 특성) 등임.

목표 모집단 : 2017년 8월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‘숙박 및 음식점 

                          업’에 속해 있는 음식점 및 주점업 영위 업체 

조사 모집단 : 2017년 8월 기준 외식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비프랜 

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이즈 리스트 

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

현 사업장 종사기간은 평균 6.7년으로 조사되었고, ‘5년 미만’이 52.5%로 절반 이 

상을 차지함. 일반음식점의 현 사업장 종사기간은 평균 7.4년이고, 일반음식점 업 

종별로 중식(평균 7.6년)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 반면, 기타 외국식(4.1년)과 서 

양식(5.2년)은 비교적 짧은 수준임.

외식업체의 면적 규모는 ‘50m²~100m²미만’이 34.0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

하고 있으며, 평균 면적은 88.1m² 수준으로 분석됨.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평균 면 

적이 95.0m²로 전체 외식업체 평균에 비해 6.9m² 가량 더 넓고, 서양식(153.2m² 

)의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됨.

외식업체의 상권 분포의 경우 ‘일반상업지’에 위치하고 있다는 응답이 33.0%로 가 

장 높게 나타났으며, 그 다음으로는 ‘저밀도 주거지’가 32.6%로 높게 나타남. 일반 

음식점은 ‘저밀도 주거지’(36.4%)가 가장 높았고, ‘일반상업지’(31.8%), ‘고밀도 주 

거지’(9.7%), ‘재래시장’(5.6%) 등의 순서임.

음식점 업종으로는 ‘한식’으로 분류된 경우가 56.6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. 한식 

세분류별로는 한식 일반 음식점업(45.8%)의 비중이 가장 높고, 한식 육류 요리 

전문점(37.4%)과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(12.6%), 한식 면 요리 전문점(4.3%) 

순서임.

외식업체의 운영 형태는 ‘비프랜차이즈(독립운영)’가 79.4%, ‘프랜차이즈’가 20.6 

%로 조사되어 개인 소유의 독립운영 형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.

외식업체를 방문하는 고객의 주요 연령층으로는 ‘40대(33.0%)’를 꼽은 업체가 가 

장 많았으며, 외식업체 방문 고객의 성별을 보면, ‘남성’이 59.3%, ‘여성’이 40.7%

로 조사됨.

외식업체 사업장 상권 분류

단위: %



외식업체 규모별 월평균 구매량은 2017년 기준 30m² 미만 업체가 448.6kg, 

300m² 이상은 1,959.7kg이며, 월평균 구매금액은 2017년 기준 30m² 미만 업 

체가 219만 원, 300m² 이상은 1천 148만 원으로 조사됨.

상권별 외식업체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2017년 기준 오피스(871.0kg), 역세 

권(785.9kg), 일반상업지(726.1kg) 등의 순서임. 월평균 구매금액은 역세권(474

만 원), 오피스(464만 원), 일반상업지(393만 원) 순서로 나타남. 

외식업체 업종별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기관 구내식당업(1,059.5kg), 출장 및 

이동음식점업(977.8kg) 등의 순서이며, 월평균 구매금액은 기관 구내식당업(406

만 원), 일반음식점(398만 원),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(377만 원) 순으로 나타남.

일반음식점 업종별로 일식(43.4%)과 한식(37.7%)은 ‘품질이 우수하고 국내산 

원재료를 믿을 수 있어서’, 중식(42.1%)은 ‘필요한 물량의 원료 확보에 용이해 

서’가 중요한 이유임. 

일반음식점의 식재료 월평균 구매량은 2016년 643.8kg에서 2017년 761.0 

kg으로 18.2% 증가하였으며, 월평균 구매금액도 314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

26.8% 증가함.

프랜차이즈 업체가 ‘매장주문 후 배달(59.9%)’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, 비 

프랜차이즈 업체는 ‘직접 구매 후 배달(22.2%)’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음.

구매빈도는 ‘일주일에 1~2회(37.4%)’ 구입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, 연매출 

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업체는 ‘매일(14.1%)’ 구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.

식재료 구입 및 구입처

2017년 월평균 식재료 구매량은 650.4kg으로 2016년 559.2kg보다 16.3% 증 

가하였으며, 월평균 식재료 구매금액은 334만 원으로 2016년 271만 원보다 

23.2% 증가함. 

식재료 구매경로는 ‘식자재 마트’를 통해 구입하는 비중이 30.1%로 가장 많으며, 

그 다음으로 ‘개인 도매상(20.6%)’, ‘농수산물도매시장(11.5%)’ 등의 순서임. 구매 

빈도는 ‘일주일에 1~2회’ 구입하는 비중이 37.4%로 가장 많으며, 그 다음으로 ‘월 

2~3회(23.0%)’, ‘일주일에 3~4회(14.1%)’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구매형태는 원물상태로 구입하는 비중이 65.4%로 가장 많으며, 그 다음으로 ‘가공 

상태(17.6%)’, ‘전처리상태(13.7%)’ 순으로 나타남. 유통형태는 ‘상온유통’ 형태가 

72.5%로 가장 많으며, 그 다음으로 ‘냉장유통(23.6%)’, ‘냉동유통(3.9%)’ 순서임.

주문 및 배달형태는 ‘매장주문 후 배달’하는 형태가 45.0%로 가장 높았으며, 그 다 

음으로 ‘직접 구매 후 직접 운반(31.8%)’, ‘직접 구매 후 배달(21.0%)’, ‘온라인 구매 

후 배달(2.2%)’ 순서임. 

외식업체가 식재료 구입처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‘필요한 물량의 원료를 확보하 

기 용이해서(37.5%)’, ‘품질이 우수하고 국내산 원재료를 믿을 수 있어서(36.0%)’, 

‘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조달할 수 있어서(33.4%)’, ‘여러 원료를 한꺼번에 구입하기 

편리해서(29.5%)’ 등의 순서로 나타남.

식재료 거래 특성

국내산 식재료 사용 비중은 평균적으로 2016년 93.1%에서 2017년 91.6%로 

1.5%p 감소하였음. 국내산 이용 비중이 높은 품목은 달걀(99.9%), 간장(97.5%) 

및 된장(97.1%), 쌀(99.3%) 등이며, 전년 대비 국내산 이용 비중이 낮아진 대표 품 

목은 김치, 고춧가루, 밀가루 등임.

‘가격’을 선택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(62.4%)이며, ‘품질’은 호남권(63.7 

%)과 충청권(62.4%)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‘맛/품질이 우수해서(71.3%)’, ‘안전해서(48.0 

%)’, ‘조달이 용이해서(30.7%)’ 등의 순이며,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‘가격 

이 저렴해서(87.7%)’, ‘조달이 용이해서(71.6%)’, ‘맛/품질이 우수해서(16.9%)’ 등 

의 순서로 조사됨.

세부 품목별 직거래 비중은 평균적으로 2016년 25.7%에서 2017년 31.5%로 

5.8%p 증가하였음. 직거래 비중이 높은 품목은 쌀(36.5%), 양파(35.3%), 고추(3 

5.7%) 등이며, 직거래 비중이 100%라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은 한 

식(31.3%)과 제과점업(31.9%)으로 나타남.

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하는 비중은 74.9%이며,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응답 

비중이 2016년 32.7%에서 2017년 56.0%로 23.3%p 증가함. 일반음식점 중에 

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한다는 비중은 한식(62.3%)이 가장 높게 나타남.

식재료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가격(58.2%), 품질(57.3%), 맛(33. 

9%) 등임. ‘가격’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업종은 중식(72.4%)이며, ‘품질’은 서양 

식(62.4%)과 한식(61.3%)이 상대적으로 높음.

구분

육류 및

축산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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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가공식품

곡류 및

곡류 가공품

수산물류

채소류

품목류별 월평균 구매량과 월평균 구매금액

단위: kg, 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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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.5

217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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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감률(%)

월평균 구입량

181.7

49.7

48.6

16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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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4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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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.5

20.6

43.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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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.8

4.2

-2.3

24.1

13.8

증감률(%)

월평균 구매금액

운영형태별, 연매출규모별 식재료 구매량과 월평균 구매금액

단위: kg, 만 원

구분

전체

월평균 구매량

2016년

559.2

2017년

650.4

2016년

271.6 334.6

운영

형태

프랜차이즈 769.3 596.2 419.5 296.4

비프랜차이즈 531.2 663.0 251.8 343.5

연매출

규모

5천만 원 미만 218.5 367.0 92.1 182.6

5천만~1억 원 미만 445.1 490.7 203.3 243.1

1억~5억 원 미만 729.1 813.5 351.3 416.7

5억 원 이상 2,425.1 1,760.9 1,436.1 1,007.6

2017년

월평균 구매금액

식재료 구매 시 고려 기준

단위: 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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